
존경하는 아난드 사티아난드 총독 각하 내외분,

그리고 귀빈 여러분,

우리 내외와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각하와 뉴질랜드 국민 여러분께 감사

드립니다.

뉴질랜드는 우리 국민이 가장 가 보고 싶어 하는 나라입니다. 끊임없는 혁신으

로 국가청렴도,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, 특

히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해 계층 간 격차를 좁혀 나감으로써 사회통합의 훌륭

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

각하께서는 이러한 뉴질랜드의 지도자로서 국민의 높은 신망 속에 뉴질랜드를

이끌어 가고 계십니다.

내외 귀빈 여러분,

뉴질랜드는 우리에게 참으로 고마운 친구입니다. 한국전쟁 당시 6천 명의 용사

를 보내 주었고, 경제발전과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도 성의를 다해 도와주었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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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다.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한결같이 지지해 주고

계십니다.여러분의 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.

오늘 나와 클라크 총리는 양국관계를‘21세기 동반자 관계’로 격상하고, 실질

협력을 한층 더 확 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. 특히 정보통신, 생명공학 등 양

국이 역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은 시너지 효과가 매우

클 것으로 기 하고 있습니다. 농업협력약정에 따라 추진될 공동연구와 협력사

업도 기 가 큽니다.

문화교류도 빠르게 확 되고 있습니다. 양국 화를 소개하는 화제가 성황

리에 열린 데 이어서, 최근에는 여러 편의 한국 화와 TV 드라마가 뉴질랜드에

서 제작되었습니다. 두 나라가 화를 함께 만들고 세계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

을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.

우리 두 나라는 국제무 에서도 긴 히 협력해 가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평화

와 민주주의에 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아∙태 지역의 공동번 을 위해 굳게

손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.

뉴질랜드에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우리 동포들을

따뜻하게 배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귀빈 여러분,

엘리자베스 여왕 폐하의 건강, 그리고 총독 각하 내외분의 건승과 우리 두 나

라의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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